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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 5·18기념재단은 통일교육원의 협력 하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과 신연방주 특임관의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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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과 신연방주 특임관(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die neuen Bundesländer)은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정권과 독일 
분단의 역사와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독일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재청산재단은 독일 전역에서 연간 150개 이상의 다양한 프
로젝트를 지원한다. 독재청산재단은 프로젝트 지원뿐 아니라 
자체 행사 기획과 출판물 발간을 통해 독일의 기억문화 형성
에 기여하고 있다. 신연방주 특임관 역시 이에 참여하고 있다. 
신연방주 특임관은 더 나아가 연방정부의 모든 결정과 조치
에 동독지역 주민들의 특수한 이해가 적절히 고려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출판정보: 
 
 

만든이: 

역사학자 울리히 멜레르트(Dr. Ulrich Mählert)가 사진전 “평화혁명에서 독일통일에 이르기

까지”의 컨셉 구상, 텍스트 작성, 사진 검색을 담당했습니다. 전시의 레이아웃은 라이프치히 

출신의 그래픽디자이너인 토마스 클렘(Dr. Thomas Klemm) 작가가, 그리고 제작 및 유통은 

Vögel Druck + Verlag사가 담당했습니다. 

감사의 말: 

사진과 복제본 등을 제공해준 모든 기록보관소, 박물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dpa 통신의 이미지에이전시인 picture alliance 및 Süddeutsche Zeitung Photo의 도움이 

없었다면 독재청산재단의 본 전시를 추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사진, 영상, 텍스트를 비롯한 전시의 모든 구성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

자의 허가 없이 복제, 수정 또는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저작권 그리고/또는 활용권이 침해되었나요? 아니면 전시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

시고 싶으신가요? 울리히 멜레르트(Dr. Ulrich Mählert)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email: buero@bundesstiftung-aufarbeitung.de) 

출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신연방주 특임관 

한글본 발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번역: 안미라

2008년 12월 4일, 공화국 궁전(Palast der Republik) 터에 위치한 라트하우스브뤼케(Rathausbrücke) 다리의 벽면에 대문자로 “동독은 존재한 적 없다”
고 쓰여 있고, 그 뒤로 베를린 대성당(Berliner Dom)이 보인다. 아르노 부르기(Arno Burgi) 사진작가의 이 사진은 2009년 “올해의 dpa 사진(dpa-Bild des 
Jahres)”으로 선정되었다. 
 
사진: 아르노 부르기(Arno Burgi). picture alliance / dp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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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undesregierung für die neuen Bundesländer)은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동독의 공산주의 독재정권과 독일 
분단의 역사와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독일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독재청산재단은 독일 전역에서 연간 150개 이상의 다양한 프
로젝트를 지원한다. 독재청산재단은 프로젝트 지원뿐 아니라 
자체 행사 기획과 출판물 발간을 통해 독일의 기억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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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은 1925년에 설립된 독일 정치재단 

입니다. 재단의 활동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는 1967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재단이 추구

하는 기본 목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증진,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경제

정책 추진, 사회/참여/다원적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www.fes-korea.org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청산재단(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
Diktatur)은 지원사업 및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과 유럽 내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원인, 역사, 결과를 조사하는 광범위한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www.bundesstiftung-aufarbeitung.de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의 특임관(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ander)의 주요 과제는 연방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구 동독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신연방주 특임관은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https://www.beauftragter-neue-laend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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